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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  
(La Magdalena Penitent  c. 1590’s)엘 

그레코 (El Greco 1531- 1614)
(캔버스에 유채 57 cm x 44 cm  스페인 몬세라트 미술관)

스페인 몬세라트 수도원은 바르셀로나에서 약 48 킬

로미터 북서쪽에 위치한 베네딕트 파 수도원이다. 지

면 위 1,236 미터에 위치한 돌산의 깎아지른 절벽에 

자리잡고 있어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를 타고 근처 모

니스트롤까지 간 다음, 기차에서 내려 다시 산악 기차

나 푸니쿨라를 타고 산을 빙빙 돌아서 올라가야 한다. 

바르셀로나를 비롯해 카탈로니아 지방 사람들은 주

체성과 자의식이 강해서 지금도 스페인으로부터 독

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몬세라트는 그런 카탈로니아인

들의 영산이라고 불린다. 11세기에 세워져 21세기 오

늘날까지 천 년의 전통을 간직한 몬세라트 수도원은 

천주교의 영성을 간직한 성지로 알려져 스페인은 물

론 전 세계 사람들이 일년 내내 순례하듯 찾아 온다.

이곳 수도원 대성당에는‘검은 마리아’라 부르는 성

모 마리아상이 있다. 11세기 돌산 동굴에서 발견되었

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검은색이었다고 하는 설도 있

고, 천 년을 지나 오며 그을음과 때가 묻어 검게 변했

다고 하는 설도 있다. 이 검은 마리아상의 손을 잡고 

입맞추며 소원을 빌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해서 더

욱 유명하다.

몬세라트 수도원을 찾아 갔다가 우연히 들러 본 몬

세라트 미술관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

소장되어 있었다. 6개의 컬렉션이 1, 300 여 점의 작품

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엘 그레코의 이 그림에 

마음을 뺏겨 버렸다. 

번개 치는 밤하늘 아래 바위 밑에 앉아 성서 위에 해

골을 놓고 기도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그린 그림이다. 

형식과 구도보다는 빛과 색채에 치중한 엘 그레코의 

그림 스타일이 드러나고, 어둡고 삭막한 화면이 참회

하는 자의 내면을 반영하는 듯하다. 

그리스에서 태어나 36세 때 스페인에 정착해 평생 

살았던 바로크 거장 엘 그레코는 당시 스페인 종교와 

문화의 중심지였던 톨레도에서 활동했으니 분명히 몬

세라트에도 와 봤을 것이다. 몬세라트의 바위산으로

부터 영감을 받았던 것일까? 새벽에 몬세라트 산을 오

르던 베네딕트 수도사가 검은 마리아를 바위산 동굴

에서 발견했듯이, 우연히 찾은 몬세라트 미술관에서 

발견한 흠모하는 거장의 그림 한 점이었다. 

《김동백》  


